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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� 광야로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사무엘하� 15장� 13­23절)             

[...]다윗의 결정에 따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. 
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한 압살롬의 반란군이 당장 예루살렘에 들
이닥치면 막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어느 쪽이 이기든 막대한 피
해를 감수해야 했고, 그 모두가 다윗에게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. 그
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광야로,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기
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견뎌야 했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. 그러나 
다윗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.

배신당해 괴로워하는 다윗의 곁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
습니다.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죄악은 여러 신하가 등을 돌린 이유 
중 하나였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다윗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
습니다. 광야를 헤매던 시절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
듯이,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지금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그리
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십니다.

“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
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
로 향하니라” 사무엘하 15장 23절

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. 그러나 
우리 눈에는 다윗의 회개도, 하나님의 용서도 너무 가벼워 보일 수 
있습니다. 특히 그의 죄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, 아무리 
진심으로 회개했다 해도 그것으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
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눈감고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다윗은 그
러했습니다. 아들들의 죄악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고, 그들을 죄에
서 돌이키게 하지 못해 온 집안이 고통받았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
서는 다윗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습니다. 때
로는 아프게 치셨고, 때로는 안아 주며 위로하셨습니다. 이제 다윗을 
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, 하나님의 답은 다시 광야로 
나아가는 것입니다.

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. 내가 머물 곳
은 성공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궁전인가,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광
야인가. 예루살렘 궁전에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. 메마른 광야
에 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. 예루살렘에서도 광야에서도, 성공
의 때에도 실패의 순간에도,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
요 축복의 자리입니다.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순종을 잃었던 다
윗이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. 언제라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
때, 하나님께서는 다윗과,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
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
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
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
대하지 말라” 

야고보서 2장 1절

매일묵상� 예닮

9.28(월) 사무엘하� 18장

9.29(화) 사무엘하� 19장

9.30(수) 시편� 55편� 1-23절

10.1(목) 사무엘하� 20-22장

10.2(금) 사무엘하� 23-24장

1년� 1독� 성경읽기

9.28(월) 아모스� 1~9장

9.29(화) 오바다;요나;미가

9.30(수) 나훔;하박국;스바냐

10.1(목) 학개;스가랴;말라기

10.2(금) 시편149~150편

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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